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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문화에 대한 긍지            16-09-05a

다민족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자기 고유문화와 타 민족들의 문화를 어떻게 조화해야 하는지 학교에서나 산업현장에서 적지 않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대 학교에서 강의를 헤왔는 데 거의 모든 클래스에 백인은 소수입니다. 물론 단일 인종으로는 백인이 제일 많습니다만 백인대 비 백인을 비교한다면 백인은 50%가 안됩니다. 이런 추세는 캘리포니아의 인구분포를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타 문화를 접하면서 다문화를 녹여서 새로운 문화를 만든다는 소위 멜팅 팟 (Melting Pot)개념과  각 민족의 고유문하를 유지하면서 타 문화와 조화를 이룬다는 소위 샐라드 (Salad) 개념이 상치되고 있습니다. 자기 고유 문화의 우월성을 철저히 믿고 타 문화를 비하하는 소신을 영어로는 Ethnocentricity (자기문화우월신념)라고 하는데 이런 소신은 타 인종을 상대로 사업을 할 때에 극히 해로운 소신입니다. 반대로 자기 고유문화는 별 별일 없고 타 문화가 절대족으로 우수하다고 믿는 소위 Polycentricity (타문화우월신념)도 국제적인 활동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분명히 믿고 있는 신념은 자기 고유의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갖고 타 문화도 존중하면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을 하는 샐라드 유형입니다. 남의 문화로부터 배울점은 배우고 수용하지 말것은 수용하지 않는 자세가 옳다고 봅니다.


한 농부부부가 아침닭의 울음 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겨우 눈을 뜨는 남편에게 정답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옆집 남자인 죤즈(Mr. Jones)씨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기 아내에게 강하고 멋진 키스를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당신도 그렇게 해면 안될까?” 그말을 듣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 그런데 말이야, 나는 미세스 죤즈 (Mrs. Jones)를 친하게 알지 못하거든.” 


타 문화에 자기 고유문화를 접목시키려는 노력은 마치 위에 말씀을 드린 농부처럼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의 아내에게 활용을 할 자세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고유의 문화에 자긍심을 갖는 것은 좋으나 타민족에게 지나친 이질감을 조성시키는 것은 사업상 좋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다니는 고속도로 옆에는 한국 회사 하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볼수 있는 국기 게양대에는 성조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게양되어 있습니다. 그 양국기를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곳이 한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도 아닌데  그런 곳에 태극기를 게양해서 얻어지는 이득이 뭐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길에 자나가던 타 인종이 태극기가 걸려 있는 회사라고 해서 들어가서 그 회사로부타 상품을 사고 싶은 의욕이 생길  까요? 저는 그런 태극기의 게양이 사업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믿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때와 장소를 기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훈훈해지지만  사업체에서는 구태여 한국기업이라는 인상을 괴도하게 조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로스 안젤레스의 남단에는 일본 기업들이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각종 자동차 회사와 전자제품회사들이 대거 이주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잘 알려져 있는 상호 때문에 일본회사임을 알수는 있지만 그 많은 회사들 중에서 일장기를 게양한 회사는 단 한개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한인들은 모두 김치를 사랑하듯 태극기를 사랑합니다. 김치를 사랑한다고 타인종들에게 김치 낸새를 지나치게 풍기는 것이 현명하지 못한 것 처럼 태극기를 과도하게 업체들이 과시하는 것도 현명하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게 때문입니다.


김치나 태극기 뿐만 아니고 우리의 고유 문화를 사랑하는 동포들은 사업과 사회생활을 하면서 한국적인 고유문화를 타인종에게 과도하게 강조를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내들에게 사랑한다고 자주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인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을 하면 맞지 않는 것 처럼 우리의 고유 문화를 분별 없이 내세우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고유문화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자세도 옳지 않습니다.  끝

